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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ü 중국 북방 지역 최초의 신에너지 자동차 해상 운송을 전담하는 '녹안통'호가 

옌타이항에서 역사적인 첫 항해를 개시, 매 항차 132대의 차량 운송 능력과 

더불어 첨단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완비하여 안전한 운송 체계를 확보

ü 중국의 5개 주요 부처가 농촌 지역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

진하기 위해 엄선된 124개 차량 모델을 공개하고, 충전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및 스마트카 기술 적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합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

ü 광둥성은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전자정보 관련 기업들의 해양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심해 잠수정 등 첨단 신형 해양 장비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 기술 혁신을 선도

ü 중국 인민대학교는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해당 경제벨트의 산업 구조, 과학기술 혁신, 인재 유치 등 6개 핵심 

차원을 심층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특히 하류 

도시군의 선도적 우위를 면밀히 분석

ü HSBC 보고서는 중국 시장이 여전히 전 세계 기업들의 교역 확대 및 

생산 거점 확충을 위한 핵심 시장임을 강조하고,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높은 중국 투자 의향을 언급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목

ü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품질 충분 취업 기회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등 신규 고용 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능 향상 교육 확대

와 노동자 권익 보호 노력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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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주택 재고의 효과적인 소화와 신규 주택 공급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구매 제한 완화, 구매 상품권 지급, 양질의 

'좋은 집'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차원의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2028년까지 전국 공공 컴퓨팅 자원의 표준화된 상호연

결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ü 최근 발표된 중국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는 동부 연안 

지역의 활발한 혁신 활동과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화웨이 등 주요 기업의 상위권 진입 및 대학·연구기관의 혁신 

성과를 심층 분석

ü 베이징시는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지능화가 문화 상품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밝히고, 뉴미디어를 통한 문화 전승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지원 강화를 강조

❍ 일본

ü 일본 간토 지방과 야마나시현에서는 기존 버스 전용차로를 적극 활용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스템을 확대 중이며, 도쿄·가나가와현의 

총연장은 전국 최상위 수준임. 이바라키현 히타치 BRT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 운행을 개시

ü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은 교바시·모리노미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기업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도시 개발 가속화 및 DX 핵심 

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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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일본 정부는 '여성판 골태방침 2025' 원안을 통해 지방 거주 여성의 창업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내 여성 관리직 등용을 적극 촉진하며, 전국의 

남녀 공동참여 센터를 지원 거점으로 삼고 여성 대상 디지털 기술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

ü 일본가스협회는 2050년 도시가스 내 비화석연료 사용 목표를 50~90%로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합성 메탄·바이오가스 활용과 함께 

CCS·CCU 등 혁신 신기술을 병행하여 실현 가능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ü 야마나시현과 일본항공 등 5개 주요 기관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발표하고, 무조종사 항공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조사와 실제 실증 비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최적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ü 일본 정부는 고령자용 소규모 공유주택의 전국적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지방창생 교부금'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적 공유주택으로

의 전환을 지원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낙후지역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

ü 일본은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 해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정법을 성립시켜 향후 부체식 해상풍력발전 중심의 

사업을 예상함. 정부 지정 공모 구역 내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의 후 사업 

허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ü 야마나시현은 지산지소 방식의 '그린 수소' 관련 협력을 적극 확대하여 

현내 그린 수소 공급처를 15곳으로 늘리고, 핵심 기술인 '야마나시 모델 

P2G 시스템' 6곳 추가 가동 예정이며, 국가의 가격차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

ü 일본 총무성은 원격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실증 지원을 

검토하며, 첨단 광통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촉진

하여 도시 지역의 전력 수급 불안정 해소 및 재해 시 위험 분산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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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중심으로 국제 

자유무역권 재구축을 적극 추진하며, 미국·중국과 차별화된 독자적 무역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아세안·EU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TPP 외연 확대 및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표명

❍ 아세안

ü 아세안은 2030년까지 역내 녹색 산업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연간 

약 3,000억 달러의 추가 수익과 총 1조 5,000억 달러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전망하며, 이를 위해 '아세안 통합 전력망' 구축 및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등을 적극 추진

ü 레노버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기업들은 2025년 AI 투자를 전년 

대비 약 2.7배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운영 효율성 최적화와 

고객 응대 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싱가포르가 역내 

AI 기술 성숙도 최고 수준임. 특히 의료·통신·정부 부문 성장 기대

ü 아세안은 회원국 간 역내 무역 표준의 실질적인 조화와 금융 시스템 

통합 강화를 위한 5개년 경제통합 전략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2045년까지 

아세안을 세계 4위 규모의 강력한 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지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

대됨을 강조

❍ 캄보디아

ü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은 상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공식 합의하고, 양국 연결 육상·수상·항공 등 교통망 개선과 주요 도시 

간 직항 노선 확대를 추진하며, 공동 관광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양국 경제 성장 촉진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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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ü 라오스와 필리핀 양국 정상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 회담을 통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재확인

하고, 특히 농업·관광·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상호 의장국 수임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 말레이시아

ü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는 UAE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성공 모델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적극 계획하며, 현대식 항만 시설

과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사라왁 주를 역내 핵심 무역 허브로 전환 목

표함. '사라왁 항만 종합계획'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

ü 말레이시아항공과 구글은 AI 및 빅데이터 기반 혁신 마케팅 전략과 

포괄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여, AI 솔루션의 

적극적인 통합을 통해 고객 여행 경험을 한층 향상시키고 '2026 말레이

시아 방문의 해' 국가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

❍ 필리핀

ü 필리핀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총 1,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양식업 

개발 프로젝트 및 지역사회 기반 농업 발전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KOIC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국가 전체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

❍ 베트남

ü 베트남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인

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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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무역 긴장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대외 경제 요인으로 인해 상

당한 도전에 직면함.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 및 경제 개혁 

가속화로 이에 적극 대응

❍ 태국

ü 태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의 자국 해제를 

주요 목표로 저작권법 개정 등 새로운 IP 집행 체계를 공식 승인함. 이를 

통해 시청각 분야 창작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만연한 불법복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미·태 통상 관계 개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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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중국 북방 최초 신에너지차 해상운송 전용선 개통

- 5월 31일 저녁, 신에너지 자동차 운송이 가능한 로로선 '녹안통'호가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첫 항해를 시작하며 중국 북방 최초의 신에너지 

자동차 해상 운송 전용 노선 개통을 알림. 이 선박은 매 항차마다 

132대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으며, 온도 탐지기, 고압 

미세 물안개 시스템, 방화 담요, 차체 하부 소방 물총 등 입체적인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갖추어 운송 안전을 확보함

- 옌타이-다롄 여객 로로선 항로는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도시군을 연

결하는 '황금 수로'로 불리며, 연간 약 400만 명의 여객과 약 120만 

대의 차량을 운송하는 중요한 교통로임. 이번 전용 노선 개통은 오

랫동안 산둥성과 랴오닝성 간 항로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선박에 

탑승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운송 시대를 예고함

- 신에너지 자동차 해상 운송 전용선 개통은 신에너지 자동차 소유

주와 관련 기업에게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착'하는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이는 중국 북방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과 물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됨

m 중국 5개 부처, 2025년 신에너지차 농촌 보급 활동 전개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가 6월 3일 '2025년 신에너지 

자동차 농촌 보급 활동' 개시를 통지하며 124개 차종이 포함된 

활동 모델 목록을 발표함. 이번 활동은 농촌 시장에 적합하고 

평판이 좋으며 품질이 신뢰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을 

선정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률이 낮고 시장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현급 도시에서 여러 차례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1/10425655.shtml
https://www.chinanews.com/cj/2025/06-03/1042652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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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이번 신에너지 자동차 농촌 보급 활동은 현급 지역 충전 및 교체 

시설 보강 시범 사업, 스마트 커넥티드카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시범 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우수한 자원이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차량-전력망 상호작용 기술의 농촌 지역 적용을 촉진하여 농촌의 

녹색 발전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임

- 통지문은 각종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 금융, 충전 및 교체, 

애프터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 또한, '중고차 교체 지원', '현급 지역 충전 및 교체 시설 

보강' 등 정책 도구와 결합하여 '차량 구매 할인+에너지 사용 

지원+서비스 보장' 통합 판촉 방안을 마련하고, 구매부터 사용, 

유지보수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구

축할 것을 강조함

m 광둥성, 심해 잠수정 등 신형 해양 장비 개발 지원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광둥성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

진 조례'는 광둥성 최초의 해양경제 발전 관련 지방 법규임. 

중국에서 가장 긴 대륙 해안선을 보유한 광둥성은 2024년 해양 

생산 총액 2조 225억 위안을 기록하며 30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해양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조

례는 이러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임

- 조례는 전자 정보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의 해양 분야 융합 응용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명시함. 또한, 해양 공학 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심해 잠수정, 무인 선박, 수중 로봇 등 신형 해양 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해양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힘

- 해양 생태 공간 및 해양 개발 이용 공간 통제 강화, 해안선 보호 

수준 및 이용 효율 향상, 근해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 

https://www.chinanews.com/cj/2025/06-03/1042640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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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유도, 심해 개발 공간 확장, 무인도 보호 및 개발 이용 규범화 

등을 조례에 명시함. 광둥성은 향후 연해 경제벨트 종합 발전 

계획을 수정하고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행동 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창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m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맵 보고서' 발표

- 중국 인민대학교가 편찬한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

맵 보고서'가 6월 3일 쓰촨성 이빈시에서 발표됨. 이 보고서는 

양쯔강 경제벨트의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자금 보장, 국토 

공간, 인재 친화, 생태 안보 등 6개 주요 차원에서 발전 수준

을 평가하고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보고서에 따르면 양쯔강 경제벨트는 6개 차원에서 발전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재 친화 지수가 가장 높

아 각 도시의 인재 유치 노력을 반영함. 국토 공간, 생태 안보, 

산업 발전 지수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하류 도시

군이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자금 흐름 등 다수 영역에서 

뚜렷한 선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과학기술 혁신 총지수는 2017년 11.6에서 2022년 15.2로 상승

하며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자금 흐름 총지수 역

시 꾸준히 상승함. 그러나 양쯔강 유역의 생태 안보는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생태계 건강성 부족, 오염 배출과 

환경 수용력 불일치, 생태 인프라 투자 부족,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m HSBC 보고서: 중국, 여전히 글로벌 기업 교역 확대의 주요 시장

- HSBC 그룹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업 무역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기업들이 무역 관계를 늘리고 

생산 및 제조를 확대하려는 주요 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13개 

https://www.chinanews.com/cj/2025/06-03/10426410.shtml
https://www.chinanews.com/cj/2025/06-03/1042633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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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시장 5,700개 이상의 국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4%가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유럽(43%), 미국(39%)을 앞섬

- 생산 제조 측면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선호를 받고 있

으며, 응답 기업의 40%가 향후 2년 내 중국에서의 제품 생산을 

늘리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함. 이는 유럽을 선택한 비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54%) 및 중국 내 제조 확대(52%) 의향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HSBC 중국 법인장은 중국이 기술 혁신의 강력한 잠재력과 시

장 규모, 산업망 및 공급망 등의 전통적 우위를 바탕으로 계속

해서 국내외 기업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

편, 중국 본토 기업의 90%가 향후 2년간 국제 사업 성장에 대

해 낙관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남아시아와의 무역 확대를 계

획하는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m 중국, 노동자 고품질 충분 취업 촉진 정책 강화

-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안정'을 강조하며 고용 안정 정책 도구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각 지역 및 부처가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임. 선전시 

노동취업빌딩의 민간기업 서비스의 달 현장 채용회, 내몽골 후

허하오터시 야시장 채용회 등 혁신적인 취업 서비스가 등장하

며 공공 취업 서비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신산업과 새로운 수요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장을 열

어주고 있으며, 강화된 기능 향상과 보장 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 전망을 넓히고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 있음. 핀둬둬 플랫폼은 1,420만 개의 사업체를 유치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2/1042605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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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여 5,5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포용적 고용 생태계를 형성함

- 제조업 전환 및 고도화에 따라 기능 집약형 인재 수요가 증가

하면서, 광둥성은 20개 전략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계 기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쓰촨성 몐양시는 새로

운 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합 조정 센터를 운영

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으며, 인력자원사회보

장부는 기능 향상 교육과 함께 노동관계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

m 중국 여러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개선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러 지방 정부가 

기존 재고 소화와 신규 공급 최적화 양면에서 정책 조합을 내

놓고 있음. 상하이는 주택 구매 제한 조정, 다자녀 가구 지원, 

주택 대출 정책 최적화 등을 담은 정책들을 통해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칭다오는 박사 10만 위안, 석사 5만 위안의 구매 

상품권 지급 등 12개 정책을 시행 중임

- 장쑤성은 주택 교환권 제도와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을 통해 재고 소

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난징시는 이를 통해 정책성 주택 2천여 

채와 상품방 3천여 채를 소화함. 항저우시는 기존 상품 주택을 매

입하여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채택했으며, 칭다오시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이

구환신' 정책을 시행하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좋은 집' 시대를 맞아 항저우시는 주택 품질 향상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녹색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칭다오시는 좋은 

입지와 편의시설을 갖춘 양질의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좋은 집' 

산업 연맹을 구성함.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시장 안정화를 넘어 

주민들이 구매 가능하면서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

급을 목표로 하며,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http://www.ce.cn/cysc/fdc/fc/202506/t20250604_231540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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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중국 공업정보화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을 발

표하여, 다양한 주체와 아키텍처의 공공 컴퓨팅 자원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이는 

공공 컴퓨팅 자원의 사용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디지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됨

- 행동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표준, 식별자, 

규칙 체계를 비교적 완비하고, 새로운 고성능 전송 프로토콜을 보급

하며, 국가·지역·산업별 상호연결 플랫폼을 구축할 목표임. 2028년

까지는 전국 공공 컴퓨팅 파워의 표준화된 상호연결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지능형 감지, 실시간 발견, 온디맨드 액세스가 가능한 컴

퓨팅 파워 인터넷을 점진적으로 형성할 계획임

- 주요 과제로는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표준화 지침 제정, 통일

된 호출 인터페이스 및 통신 프로토콜 사용 촉진, 컴퓨팅 애플

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유연한 이전 및 스케줄링 지원 등이 포

함됨. 또한 인공지능, 과학 계산,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비디

오 네트워크,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렌더링, 클라우드 PC, 

클라우드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응용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m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 발표: 동부 혁신 활

발, 민간기업 역할 두드러져

- 디지털 정보 연구기관인 바웨과기 창신연구원이 '2025년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편)'

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78개 국가 및 지역의 특허, 

학술 논문 등 수십억 건의 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혁신 역

량, 혁신 가치, 혁신 영향'의 3개 1차 지표, 9개 2차 지표, 20여 

개 3차 지표를 통해 1만여 개 혁신 주체를 평가함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505/t20250530_2312173.shtml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505/t20250530_231206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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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혁신 부문에서는 화웨이, 국가전력망공사, 텐센트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기업이 388개(77.

6%)로 가장 많았음. 특히 민간기업(260개) 수가 국유기업 및 중

앙기업(240개)을 합친 것보다 많아 민간 부문의 혁신 활약이 

두드러짐을 시사함. 지난 3년간 500대 기업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는 25만 건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혁신 활동을 보임

- 대학 혁신 50강에서는 동부 지역 대학이 30곳으로 다수를 차지

했고, 장쑤성(9곳)과 베이징시(8곳)가 선두를 달림. 연구기관 50

강 역시 동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특허 이전 및 사

업화 부문에서는 베이징 소재 연구기관들이 두각을 나타내 중

국과학원 마이크로전자 연구소가 1위를 기록함. 이는 동부 지

역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활발한 산학연 협력을 반영함

m '베이징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2023-2024)' 발간

- 베이징시 과학기술연구원과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 '베

이징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2023-2024)'를 발표함. 이 보

고서는 베이징의 문화와 기술 융합 발전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요 문화 산업의 기술 혁신 특징과 

추세를 요약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은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특징을 보이며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베이징 인터넷 3.0 산업 

혁신 발전 업무 방안(2023-2025년)',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서

비스 알고리즘 추천 규정 준수 지침(2023년판)' 등 정책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도 역할을 수행함

- 숏폼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등 뉴미디어는 문화 계승 및 전파

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젊은층에게는 트렌디한 '궈차

오(国潮)' 요소를, 노년층에게는 자원 접근 플랫폼을 제공함. 바이

http://www.ce.cn/culture/gd/202505/t20250530_231120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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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댄스의 '볼케이노 엔진' 대형 모델 서비스 플랫폼 등이 대표적 

사례임. 향후 베이징은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플랫

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번영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임

일본

m 일본, 버스전용차로 활용 BRT 및 자율주행 확대

- 일본 간토 및 야마나시현에서 버스 전용 및 우선 차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은 총연장 거리에

서 전국 1, 2위를 차지함. 가와사키시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

량 연결 버스 'KAWASAKI BRT'가 운행을 시작, 출퇴근 시간대 

버스 전용차로를 통해 많은 승객을 신속하게 수송하며, 도쿄 

마치다시에서도 약 1km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 중임

- 도쿄 도심 도라노몬 힐스와 임해 부도심을 잇는 4개 노선의 '

도쿄 BRT'가 2024년 2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으나, 주로 대

중교통 우선 시스템(PTPS)을 활용하고 버스 전용차로는 일부 

구간에 한정됨. 도쿄도는 향후 경찰 당국과 협의하여 전용차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쓰시카구에서는 기존 화물 노선

을 활용한 차세대 노면전차(LRT) 또는 BRT 도입도 검토 중임

- 이바라키현에서는 폐선된 철도 부지를 활용한 두 개의 BRT 노

선이 운영 중이며, 히타치 BRT는 2025년 2월부터 총 8.7km 중 

약 6.1km의 버스 전용도로에서 레벨4 자율주행 영업 운행을 

시작함. 사이타마현 와코시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버스 

전용차선에서 레벨2 자율주행 버스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대

중교통 정시성 확보 및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

m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 '히가시' 지역 활성화 위한 연계 협력

-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 법인이 5월 30일, 오사카시 교바

시·모리노미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약을 체결함. 9월 모리

노미야 캠퍼스를 개설하는 오사카 공립대학의 교육·연구 성과와 

교바시에 본사를 둔 NTT서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설 및 디지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62NK0W5A52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F308HG0Q5A53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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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털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개발 및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임

- 교바시·모리노미야 지역은 기타, 미나미에 이어 '히가시'의 거점

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으로,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신규 서비

스 창출, 지역 스타트업 육성 지원, 디지털 전환(DX)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양측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연구 프로젝트 협력, 학생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공동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 이번 협약은 대학

의 지식과 기업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산학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m 일본 정부, '여성판 골태방침 2025' 원안 제시, 지방 여성 창업 

및 관리직 등용 촉진

- 일본 정부가 6월 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남녀 공동참여 회의

에서 여성 활약 및 남녀 공동참여 중점 방침인 '여성판 골태방

침 2025' 원안을 제시함. 이 방침은 '여성에게 선택받고, 여성

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내걸고 지방에서 여성의 창

업 지원과 중소기업 관리직 등용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지방

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남녀 공동참여 센터를 여성 창업 지원 

거점으로 지정하고, 경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예정임. 또한 2026년 설치 예정인 독립행정법인 '남녀 공동참

여 기구'를 통해 각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고, 전국 전문 인력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파견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방침임

- 정부는 여성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위한 3개년 지원책을 담은 

인재 육성 계획 원안도 함께 제시함. 중·고등학교 프로그래밍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13DJ0R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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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을 확충하고, 국가 지정 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을 보조하

는 '교육훈련급부금' 대상에 인공지능(AI) 등 관련 강좌를 추가

하여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m 일본가스협회, 장기 비전 발표-비화석연료 도입 목표 50~90%로 

하향 조정

- 전국 가스회사가 가입한 일본가스협회가 6월 3일, 2050년 도시

가스 내 비화석연료 사용 비율 목표를 기존 '거의 100%'에서 '

50~90%'로 낮춘 장기 비전을 발표함. 이는 천연가스를 사용하

면서 이산화탄소(CO2)를 회수하여 탈탄소화하는 수단이 용인되

기 시작함에 따라, 비화석연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

으로 탈탄소를 실현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풀이됨

- 비화석연료로는 CO2와 수소로 인공 메탄을 만드는 '합성 메탄'과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에 사용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이들 연료로 50~90%를, 

수소로 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에는 천연가스를 합

성 메탄, 바이오가스, 수소로 거의 100% 대체하는 구상이었음

- 천연가스는 CO2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든 후 10~50% 

정도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며, 회수한 CO2를 지하에 저장하는 

'CCS'나 콘크리트 원료 등으로 이용하는 'CCU' 등 신기술도 적

극 활용할 방침임. 우치다 타카시 일본가스협회 회장(도쿄가스 

회장)은 "모든 사업자가 '자신의 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전으

로 만들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힘

m 야마나시현·일본항공 등,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회 수용성 

향상 위해 연계

- 야마나시현과 일본항공 등 산학관 5개 기관이 6월 3일, '하늘

을 나는 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계획을 발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2BJQ0S5A60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3AF90T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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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표함. 미래 파일럿 부족에 대비하여 자율 비행하는 '무조종사 

항공기'에 대한 주민 조사를 실시하고, 현 내 실증 비행을 목

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이는 차세

대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 MS&AD 인터리스크 총괄연구소, 야마나시 대학, 규슈 대학을 

포함한 5개 기관은 도쿄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역 주

민 대상 조사에는 양 대학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임. 나가사키 

코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고령자 이동, 재해 시 대피, 관광지 

접근 등 지역 과제 해결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주민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함

- 운항 사업자가 될 일본항공의 하마모토 타카시 집행임원은 "파

일럿이 필요 없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지방에서의 활약이 기

대되지만,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수용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이번 협력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적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m 일본 정부, 고령자용 소규모 공유주택 전국 확대…저렴한 임대

료로 낙후지역 생활 지원

- 일본 정부가 고령자 대상 소규모 공유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지방창생 교부금'을 활용하여 정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특별양호노인홈(특양홈) 및 재활시설을 전환하여 인

구 감소가 진행되는 낙후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

우는 지방창생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

- 3일 열린 지방창생 유관자 회의에서 '지방창생 2.0 기본구상' 

원안이 제시되었으며, 6월 중 확정될 예정임. 이 구상은 "각자

가 가진 능력을 희망에 따라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10F50R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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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소규모·지

역공생 홈형 CCRC(생애활약마을)'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 정부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10건, 10억 엔을 상한으로 지

방창생 교부금을 지원하여 시설 정비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할 

계획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역 NPO 법인 등이 운영 주

체가 되며, 입주자는 건강한 동안 시설 업무나 지역 공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됨. 임대

료는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함

m 일본, 해상풍력발전 설치 가능 해역 EEZ까지 확대…개정법 성립

- 일본에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이 6월 3일 중의원 본회의

를 통과함. 기존에는 영해 내로 제한되었던 설치 해역을 EEZ까지 

확대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도입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EEZ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각국의 경제적 권

리가 미치는 해역으로, 영해 내에서는 수심이 얕은 해저에 고

정하는 착상식이 주류였으나 EEZ까지 확대되면 바다에 띄우는 

부체식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법은 정부가 자연조건 

등이 갖춰진 해역을 공모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는 정부에 

실시 계획을 제출한 후 어업 관계자 등 지역 관계자와의 협의

회에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규정함

-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으면 국토교통상과 경제산업상이 허가하

는 구조이며, 정부는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

40년도 전원 구성 중 풍력발전 비율을 현재 1%에서 4~8%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설정함. 이번 해상풍력발전 설치 가능 해역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3BYP0T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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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야마나시현, 지산지소 '그린 수소' 협력 확대…미래상 제시

- 야마나시현이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 

협력처를 확대하며, 현재 현내 수소 공급처는 15곳으로 늘어났

고 도레이 등과 공동 개발한 수소 제조 장치 '야마나시 모델 P

2G 시스템'은 2025년도 말까지 현 내외 6곳에서 가동될 계획

임. 이는 야마나시현이 지산지소형 수소 사업을 주도하며 '돈 

버는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평가됨

- 산토리 홀딩스의 하쿠슈 증류소 인접 부지에는 연간 최대 2,200

톤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그린 수소 제조 플

랜트가 건설 중이며, 야마나시현, 도쿄전력 홀딩스, 도레이가 출

자한 야마나시 하이드로젠 컴퍼니(YHC)가 운영하여 생산된 수소

를 산토리가 구매, 천연수 살균 열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이는 연

간 1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야마나시현은 국가 가격차 지원 제도 적용을 신청하여 P2G 시

스템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린 수소 이용 

기업 저변 확대와 지역 탈탄소화에 기여할 방침임. UCC 우에

시마 커피 후지 공장은 이미 수소 로스팅 커피 양산을 시작하

는 등 환경 부하 저감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

으며, 야마나시현은 P2G 사업의 전국 확산을 통해 YHC의 수

익 증대 및 자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m 일본 총무성, 원격 데이터센터 통합 운영 실증 지원

- 일본 총무성이 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여러 

데이터센터를 연결해 통합 운영하는 실증 사업 지원을 검토 중임. 

이는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도시 

지역의 전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 시 위험을 분

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와트-비트 연계' 구상의 핵심 요소로 

평가됨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31U50T00C25A6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77JB0X20C25A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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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본 데이터센터의 90%가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성형 AI 등의 보급으로 통신량과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총무성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대체하는 '광전융합' 기

술에 주목하며, 이 기술을 통해 저지연 고속 통신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져 원격지의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인프라처럼 운

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발전소와 통신 인프라 통합 정비를 논

의하는 유관자 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2030년대 실현

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위한 통신 기술 실증 지원

을 검토할 예정임. 이는 NTT가 개발 중인 차세대 통신 기반 '

아이온(IOWN)'과 같은 일본 기업의 강점 기술을 활용하여 통신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 전력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m 일본, TPP 축으로 자유무역권 재구축…미·중과 차별화 모색

-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중심으

로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와 유럽연

합(EU)이 TPP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및 중국과는 차별화된 무역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월 29일 '아시아의 미래' 행사에

서 TPP 확대 의지를 표명하며 아세안(ASEAN)과 EU를 협력 대

상으로 언급함. TPP는 관세 철폐,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칙 제정을 주도해왔으며, 일본은 자유무

역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PP 확대를 추진해 옴

- 현재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EU와의 협력이 심화될 경우 거대한 무역권으

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영국은 이미 TPP에 가입했으며, 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92440Z20C25A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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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과거 TPP 발효 및 확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 

중국 또한 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나,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 유지가 관건임

  

아세안

m 아세안, 2030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규모 녹색산업 수익 창출 전망

- 아세안은 2030년까지 역내 전력망, 탄소시장, 청정에너지 인센

티브 등 녹색 투자 확대와 국경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연간 3,0

00억 달러의 추가 수익과 1조 5,000억 달러의 새로운 가치 창

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프룰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2025에서 이러한 

기회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함

- 말레이시아는 녹색 투자 전략을 통해 2024년 약 1,000개의 프로젝

트를 승인하고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고 있음. 아세안 차원에서도 녹색 목표 달성을 위해 '아

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녹색가치사슬 플레이북' 등 주요 프

레임워크를 추진하며 회원국들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아세안 전력망(APG)' 이니셔티브는 18개 국경 간 전력 프로젝

트와 60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부지를 포함하며, 2050년까지 

역내 GDP에 3조 달러를 추가하고 1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

A)'은 2030년까지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를 2조 달러로 확

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동

반 성장이 기대됨

m 아세안+, 2025년 AI 투자 대폭 확대 전망

- 레노버의 'CIO 플레이북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플러스

(ASEAN+)* 국가 기업 리더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인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67&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65&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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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공지능(AI) 투자를 전년 대비 2.7배 늘릴 것으로 예상됨. 이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 시장의 IT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자 900여 

명을 포함한 총 2,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AI 기

술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함

- 아세안+ 기업들은 역내 AI 도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3%가 운영 최적화 및 고객 응대 기능을 중심으로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 기업의 65%가 AI 

기반 PC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AI 기술의 업무 환경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싱가포르는 지역 내 AI 성숙도가 가장 높

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기업들은 AI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 대비 

약 3.6배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통신, 

정부 부문에서 큰 성장이 예상됨. 레노버는 기업들의 AI 이니

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은 혁신적이고 수익성 높은 AI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역내 주요 AI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m 아세안, 경제통합 전략계획 발표

- 아세안은 5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 

표준 조화와 금융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는 5개년 전략계획을 발

표함. 이 계획은 역내 무역 확대, 기업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을 2045년까지 세계 네 번째 

규모의 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

- 이번 전략계획은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합 심화, 에너지 안보 

강화, 교통 연결성 개선, 무역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 흐름 변화, 기술 혁신, 기후변

화 영향, 인구구조 변화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어, 이를 극복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35&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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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아세안경제공동체이사회가 전략 이행을 담당하고 아세안 사무

국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미·중 무

역 갈등 지속에 따라 아세안의 지역통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함. 이번 전략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아세

안의 경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캄보

디아

m 캄보디아와 베트남,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 협력 강화

- 후옷 학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과 응우옌 민 부 주캄보디아 베

트남 대사가 5월 27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 강화 방안을 논

의함.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양국 간 국제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상호 방문객 증대를 위한 실질

적인 협력 조치들이 모색됨. 이는 양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양측은 육상, 수상, 항공을 통한 양국 관광지 간 연결 인프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또한,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 캄보디아 

관광지까지 직항 정기 노선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 관광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과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할 전망임

- 양국은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 촉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캄보디아

를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며, 캄보디아의 정치적 안정성과 빠른 경제 발전이 

안전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함

라오스

m 라오스와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서 협력 강화

- 소네사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5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46차 아세

안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66&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63&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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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담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

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양국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국제 포

럼에서의 상호 지원을 통해 협력 관계가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강

조함. 특히 농업, 관광,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필리핀의 대(對)라오스 

투자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투자 확대를 기대함

- 소네사이 총리는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대한 필

리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2026년 필리핀의 의장국 수임을 적

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라오스 공식 

방문을 요청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로 합의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의지를 다짐

말레이

시아

m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개발에 UAE 제벨알리 모델 도입

- 더글라스 우가 엠바스 사라왁 주 부총리가 사라왁에 UAE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FTZ)의 성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

표함. 두바이 GDP의 36%를 차지하는 제벨알리처럼 현대식 항만 

시설과 자유무역지대를 통합하여 사라왁을 지역 무역 허브로 

전환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라왁 정부는 주 항만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라왁 항만 종합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개발전략 2030'과 연계하여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항만 시스

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류 효율성 증대와 국제 교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라왁 항만 종합계획은 사라왁을 글로벌 무역과 물류의 핵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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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시아

점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

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사라왁 주정부는 항만 인프라와 연결

성 강화를 통해 천연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m 말레이시아 항공과 구글, AI 솔루션 협력 확대

- 말레이시아항공과 구글이 5월 27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

반 마케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여행의 미래를 재정의하기 위

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함. 이번 파트너십은 2024년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사 운영 전반에 AI 기반 솔루

션을 통합하여 여행 경험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기술 혁

신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함

- 양측은 구글의 '퍼포먼스 맥스(Performance Max)'를 활용한 AI 

기반 성과 마케팅과 AI 강화 검색 도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마타 페어(Matta F

air)에서 선보인 대화형 AI 쇼케이스는 구글의 최신 이미지-비

디오 생성 기술 '베오(Veo)'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여행 사진

을 동적인 비디오 콘텐츠로 변환하는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함

- 이번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항공이 아시아 대표 여행 관문으로 

도약하고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캠페인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말레이시아항공은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인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미래지향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말레이시아의 관광 

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임

필리핀

m 필리핀, 한국과 양식업·농업 협력 강화

-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함께 양식업 개발 및 지역사회 기반 농업 발

전을 위한 1,6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한국국

제협력단(KOICA)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될 이 다년간 프로젝트는 필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291&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2&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34&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2&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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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리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며,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임

- 첫 번째 프로젝트는 1,000만 달러 규모로 기마라스 주의 양식

업 개발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가치사슬 개선을 목표로 하

며, 두 번째 프로젝트는 600만 달러 규모로 중부 루손 지역 잠

발레스에 농업 인큐베이션 센터 설립 및 탈락의 기존 시설 개

선을 포함함.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농업 기술 보급과 농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필리핀 농업부는 전국적인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KOICA는 농업 

기계화, 스마트 농업, 낙농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이미 

2,078만 달러를 지원해 온 바 있음. 이번 협력은 필리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베트남

m 베트남, 글로벌 무역 긴장 속 제조업 부문 도전과제 직면

- 베트남 제조업은 낮은 노동비용, 발달된 수출 인프라, 전략적 입

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첨단기술 기업 및 특화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국가 계획 

추진과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 2025년 1분기 베트남 GDP는 6.93% 성장했으나, 2024년 4분기 

성장률(7.55%)보다는 낮은 수치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세계은행은 무역 불확실성과 대외 

요인을 반영해 2025년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하향 

조정하며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 2025년 1분기 산업 부문의 GDP 부가가치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7.32% 증가했으며, 가공 및 제조업은 9.28% 성장함. 그러나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2331&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2&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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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5년 3월 50.5에서 4월 45.6으로 하락

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따른 제조업 

위축을 반영함. 정부는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개혁 가속화 및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지속할 방침임

태국

m 태국, 미국과 무역협상 앞두고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추진

- 태국 내각이 5월 27일,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태국을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집행 체계를 승인함. 

피차이 나립타판 태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

의해 수립한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USTR 및 태국 내 관련 기관들

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집행 체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에 맞춰 

태국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시청각 제작자와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2027년부터 시행될 이 변경안은 소프트웨어 및 온라

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

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은 2007년부터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왔

으며, 이번 집행 체계 도입을 계기로 90일 이내에 미국과 공식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계획은 지난해 4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에 영향을 미친 지식재산권 집행 미

흡 등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며, 양

국 간 통상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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